
“호오와”의 진즈 가공공장에서  

“무수고압 염색법”을 개발 

 

일본의 세도나이까이(瀨戶內海)변에 있는 구라시끼(倉敷)에서 진즈 제품의 

염색 및 세탁 가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큰 공장인 “호오와(豊和)”에서는 

“물을 쓰지 않고 압력이 높은 기체 또는 액체로 염색하는 방법(無水高壓流 

染色加工法)”을 개발하였다. 

이 가공법은 “오까야마(岡山)공업기술센터”와 규슈(九州)에 있는 후꾸오까

(福岡)대학과 공동 연구하여 이산화탄소(二酸化炭素 : 탄산가스 CO2)를 아주 

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킨 상태에서 염료를 녹여 

섬유에 침투시키는 염색법으로서 물을 쓰지 않으므로 흘려버리는 물을 줄일 

수 있으며, 사용하고 남은 이산화탄소와 염료도 100% 회수할 수가 있어 공

해가 없는 가공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. 

현재 호오와의 “오가와(小川)”공장 부지에 총 투자액 약 3억엔으로 건축면

적 396평방미터의 연구동을 건축하고,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기계 1대를 설

치하고 있다. 

그런데 아직 이 가공법이 채산이 맞는지의 경제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

연구하여야 하며, 경제성만 좋으면 이 가공 단지의 모든 업계에도 공개하여 

이 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. 


